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中 도시 발전의 

새로운 성장 모델 

‘임공경제구’ 개황 

中 도시 발전 新 모델 ‘임공경제구’가 12곳으로 확대...내륙 도시 발전과 대외개방 촉진 전망 

□ 중국의 항공시장 발달과 당국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‘임공경제구(临空经济区)’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.  

❍ 임공경제구는 항공 허브와 현대 종합 교통운수 서비스를 기반으로 시효성이 높고 품질이 우수한 

고부가가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, △ 항공운수업 △ 첨단 제조업 △ 현대 서비스업을 집약적으로 

육성한 특수 경제구역을 의미함. 

Ÿ 임공경제구는 민간 항공업과 지역 경제가 상호 융합하고 촉진하며 동반 성장해 나가는 중요한 

매개체 역할을 함. 

 

□ 임공경제구는 일종의 새로운 성장 모델로, 공항이 주변 지역의 경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

자금과 기술, 노동력이 모이면서 시너지 효과와 확산 효과를 발휘하는 새로운 경제 현상이라 할 수 있음.

❍ 서북정법대학(西北政法大学) 부총장 겸 항공법치현대화협동혁신센터(航空法治现代化协同创新中心) 

주임인 왕한(王瀚)은 “국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지역 경제와 지역사회 발전을 촉진하려면 

임공경제를 발달시켜야 한다,”며 “임공경제가 발달된 도시는 교통운송이 편리하기 때문에 △ 글로벌 

기업 투자 △ 국제기구의 지역본부 설립 △ 국제적 문화축제 및 스포츠 경기 유치 등을 이끌어낼 수 있다,”고 

강조함.

❍ 중국민항대학(中国民航大学) 임공경제연구소(临空经济研究所)의 차오윈춘(曹允春) 소장은 “임공경제가 

중서부 내륙 도시의 비약적인 발전을 위한 새로운 성장 모델이 될 것,”이라며, “이들 도시들이 국제 분업화에 

적극 참여함으로써 내륙 도시에서 대외 개방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,”으로 전망함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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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(国家发改委)와 민용항공국(民航局)은 임공경제구의 순차적 발전을 위해 지난 

2015년 7월《임공경제시범구건설발전에관한지도의견(关于临空经济示范区建设发展的指导意见·이하 의견)》을 

발표함.

❍ 중국 당국은 의견을 통해 “몇몇 여건이 성숙된 임공경제구를 선택해 시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중국의 

△ 민간 항공업 발전 △ 경제발전 구도 최적화 △ 대외개방 전 방위적 심화 △ 경제발전 방식 전환 가속화에 

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,”고 설명함.  

□ 최근 닝보(宁波)와 시안(西安)이 임공경제시범구로 승인을 받으면서, 중국의 임공경제시범구는 12곳으로 

확대됨.

❍ 시안은 '일대일로(一带一路, 육․해상 실크로드)' 거점이라는 지리적 이점과 탄탄한 산업적 기반을 바탕으로 

새로운 임공경제시범구로 선정됨.

Ÿ 임공경제시범구 건설과 관련하여, 시안은 2020년까지 △ 항공물류 △ 본부경제 △ 항공정비 △ 문화창조 

산업 발전 구도를 기본적으로 마련하고 중국 허브공항 중 여객․화물수송량 증가율 부분 선두자리를 

유지할 것이며, 2025년까지 서북지역을 포괄하고 중국 전역을 이어주며 세계로 통하는 ‘항공종합

운송체계’를 구축하여 임공경제시범구 선두그룹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함.  

❍ 닝보는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여 여객․화물수송량을 급속도로 늘리는 등 임공경제시범구 건설을 위한 

기반을 마련함.

Ÿ 앞으로 닝보는 글로벌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임공경제시범구 건설에 매진할 것이며, 임공경제시범구의 

확산 및 지도적 역할을 십분 발휘하고, 닝보가 중국 대도시 선두그룹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

마련할 것임.

❍ 닝보와 시안 외에도 △ 정저우(郑州) △ 베이징(北京) △ 칭다오(青岛) △ 충칭(重庆) △ 광저우(广州) 

△ 상하이(上海) △ 청두(成都) △ 창사(长沙) △ 구이양(贵阳) △ 항저우(杭州)가 임공경제시범구 승인을 

획득함.

□ 지난 4월 27일 ‘중국 임공경제시범구 발전 연맹(中国临空经济示范区发展联盟)’이 칭다오에서 설립됨. 

❍ △ 칭다오 △ 충칭 △ 베이징 △ 상하이 △ 청두 △ 창사 △ 구이양 △ 항저우 등 임공경제시범구 8곳이 

연맹 초창기 맴버로 참여했으며, 중국 최초의 임공경제시범구인 칭다오가 연맹 의장을 맡음. 

Ÿ 연맹은 ‘국가급 임공경제시범구 협력 플랫폼’을 조성해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임공경제 발전 법칙을 

모색하는 등 중국의 임공경제 발전을 이끌어갈 계획임. 

(자료정리: CSF, 자료감수: 김익기 중국인민대학 석좌교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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